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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 5  석유 메이  “세 폭탄”
하원, 180억달러 세 부과 법안 통과 … 해외자원 개발 공제도 없애

미국 하원은 기록 인 유가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국의 5  석유기업에 해 총 180억달러 

규모의 세 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.

법안은 2월27일 하원 체회의에서 236 182로 통과 으며, 2007년 12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5  석유기업

로부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8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이게 된다.

세 은 태양  풍력 등 체에 지 개발이나 에 지 보호를 해 사용될 정이다.

그러나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험로가 상된다.

공화당이 특정 산업을 상으로 한 입법에 강하게 반 하고 있고, 조지 부시 미국 통령도 하원에 이어 상

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.

하원 세입 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맥크러리는 “석유기업들은 이미 다른 산업들보다 많은 세 을 지불하고 

있다”며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 했다.

하지만,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 표는 부시 통령이 2년  유가가 배럴당 55달러에 이르면 석유기업

들의 석유 시추에 한 보조  제공은 불필요하다고 언 한 을 지 하며 “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

에서 인센티 는 부당하다”고 반박했다.

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2007년 유사한 법안 2개가 상원에서 폐기 고 이후 에 지 가격이 오

르고 형 석유기업들이 기록 인 수익을 낸 것을 지 하며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.

한편, 법안이 채택되면 5  석유기업들에 부여돼온 2가지 혜택, 즉 외국기업들과의 경쟁 지원  해외의 석

유ㆍ가스 시추 활동시 용돼온 세 공제가 사라지게 된다.

반면, 5  석유기업들로서는 행 혜택을 계속 리면 앞으로 10년간 176억5000만달러를 약할 수 있을 것

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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